
박물관이 들려주는 유물 이야기 

〮

과거를 지키고 오늘을 밝히는 박물관, 

미래로 나아갈 힘을 키워 주는 우리 모두의 역사 교실 

국립중앙박물관을 화자로 삼아, 토우들이 박물관 곳곳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선사 시대부터 대한 제국까지 이어지는 역사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의미와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익힐 수 있습니다. 





껴묻거리: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함께 묻었던 인형이나 생활도구. 



“으흑흑…….” 

신라실을 빠져나왔을 때였어.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  

통일 신라 지도 앞에서 갑옷을 입은 장군이 슬프게 울고 있었지. 

이 장군은 가끔 나타나 박물관 곳곳의 지도를 찾아다녀. 

누군가 바라보는 걸 느꼈는지, 장군은 ①             자리를 떠났어. 

“누굴까? 왜 우는 걸까?” 

장군이 사라진 쪽을 기웃거리며 화랑이 중얼거렸어. 

  

힌트: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며시’라는 뜻의 단어. 





                                              






